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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리 스 도 교 와  십 자 가

십자가는 이미 2세기 중엽부터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

오 다 가 * 1> 마침내 정착되었다. 이것은 결코 당연한 귀결은 아니다. 로 

마제국의 처형대인 십자가틀이 어떻게 한 종교의 상징이 될 수  있었
I

을 까 . 무엇보다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(313년 ) 이래로 로마제국의 지 

배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긴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 교 가  이것을 고수 

해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. 까닭은 그 리 스도교가 권좌에 

서 영광을 향유하는 동안 예수상은 날 로  영광의 승 리 자 로  승격되어 

갔기 때문이다.2> 그러므로 한때는 십 자 가 보 다  무 덤 을  박차고 손에 

승리의 깃발을 들 고  나오는 승리의 예수상이 그리스도교의 상징처 럼 

그  중심에 등장했던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틀이 여전히 

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관철된 것은 바울로의 주장에서 힘입은 것으 

로  볼  수  있을 것이다.

RGG, 제3판, Bd. I I ,S . 6.

2) 초기의 예수상에는 수염이 없었는데 점점 그 수염이 길어졌다. 그것은 권력자 

들에 상응하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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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울로는 역사의 예수에 대해 거의 침묵한 것으로 유 명 하 나  역사 

적 사건으로 가 장  확실한 예수의 죽 음 만 은  절대 중 요 시 했 으 며 ，이 사 

건 위에 자신의 신학을 정 립 했 다 . 그런데 그 는  예수의 ‘죽 음 ’을  말하 

는  대신 예수의 죽음의 역사적 사 건 성 (정 치 적 으 로  ‘죽 음 당 함 ’ )을  

가 장  잘  나타내는 십자가를 말했다.3> 그 는  자신의 사상의 중심에 십 

자 가사건을 두 고  있었다는 것 을  다음과 같이 말 한 다 . “내 가  여러분 

과  함께 지내는 동 안  예수 그 리 스 도 ，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리 스  

도 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 문 입 니 다 ”(고 전  2,

2 ). 이것으로 그 는  예수 그 리 스 도 마 저 도 ，십자가에 처 형 되었다는 사 

건 을  통해서 파악했다는 것 을  나 타낸다.

그런데 우 리 를  의아하게 하 는  것 은  십자가에 처 형 되 었 다 는  것은 

너무도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 구 하 고  그  십자가사건의 역사적 조건 

등 을  일체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 실 이 다 . 우 리 는  그에게서 예수 

는 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되었는지 알 길이 

없 다 . 그 는  이러한 사실을 불문에 부 치 고  곧  그  의 미 를  제시할 뿐이 

다 .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라 고  하면서도 그■말 바 로  전에 “십 자  

가의 말 씀 ”(6 l 〇 y 〇 s  〇  rod <7T〇wp〇5/고전 1，18) 이라고 말 하 고 , 그것 

이 유다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 고 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 

만  하느님의 능력 이 요 ，지혜 라고 한 다 (23~24절  ). 그 는  예수의 죽 음  

당함의 의미를 이렇게 표 현 한 다 . “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

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 으 셨 다 ”(고 전  15, 3) 또 는  “자 기 를  낮추어 죽  

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 십자가에 죽 으 셨 습 니 다 ”(필립 2, 8 ). 이 둘  

은  그 가  명시한 대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형성된 신 조 를  수 용 한  것

3) (고전 1，17~18 ; 갈라 5,11 • 6,12 ; 필립 2, 8 • 3 ,18). 동사형otow-

사 w(고전 1, 23 • 2> 2 :  之 8 : 고후 13, 4 ; 로마 6, 6 ; 갈라 2> 20 • 포 1 • 5, 

24 - 6 ,14 등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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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 때문에 바울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 은  아니지만 그 는  이러한 

입장을 수용해서 철저화한 장본인이다. 왜 십 자 가라는 구체적 이름 

을  고수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내용에 대해 침 묵 했 을 까 ? 여기에서 바 

울로의 상황적 고민을 짐작할 수 도  있다. 그  유명한 옥중서신 (필립 

비서 ) 에서 왜 그 가  투옥되었는지를 일언반구 말하지 않고 사건의 의 

미 4》만을 말하고 있음에 놀라는데 (필립 느 12 이하 참 조 )，이로 미루 

어볼 때 로마제국의 정치상황 아래서 그 리스도교 선 교 를  제일차 목 

적 으 로  한  데서 온  그의 한계 라고 볼  수밖에 없다.

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든간에 십자가사건의 케리그마화는 십자 

가사건의 사건성을 은폐함으로써 날로 교 리 화  일변도로 풀이되었으 

며 , 정치적 현실과 상관없는 상징으로 남아 그리스도교의 비정치화 

를 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된 것 이 다 . 이러한 것에 대치되는 것이 

복음서에 전승된 예수의 수난에 대한 민중의 증 언이다.

복 음 서 와  예수의 수 난

학계에서는 마르코，마 태 오 ，루 가 를  공 관서라고 명명하여 요한복 

음 과  구별하는 것을 상식화하였다. 그 리 고  요한복음은 자료상으로 

공 관 서 와  다를 뿐 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전제함 

으 로 써 5> 예수사건을 밝히는 자료로서는 제외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

정 론 으 로  삼고 있다. 그런데 이른바 수 난사만은 그  예외 임을 인정한 

다 .6> 사실상 수난사는 많은 점에서 공 관 서 와  상 통 하 며 ，오히려 더 세

~ 7) 바울로는 그것을 ‘복음의 전진’으로 본다.

5) Feine • Bohm • Kiimmel,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, S. 132ff.에 

이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소개된다.

6) 일반적으로 마르 14, 1 이하를 수난사라고 한다. 그러나 그 범위를 넓히는 학자


